
               시니어 순모임 

 찬 양---   찬송가 589 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다같이 

 대표기도 ------------------------------------------------ 맡은이 

 감사제목 나누기 --------------------------------------- 다같이      

     ( 한달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내용 나누기) 

 기도제목 나누기 --------------------------------------- 다같이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세요)  

 말씀나누기 --------------------------------------------- 다같이 

 합심기도 ------------------------------------------------ 다같이 

1. 교회설립 51주년이 된 KCPC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 블레싱 파크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광고 ------------------------------------------------------ 맡은이   

 주기도문 ------------------------------------------------ 다같이 

  

알려드립니다. 

1. 교회 설립 51주년 기념 부흥회, 강사: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11/8(금)-10(주일),  금: 7:00PM , 토: 6:30AM, 7:00PM 

2. 온가족 추수감사절 예배 : 28일(목) 오전 10시 

3. 블레싱 파크를 위해 기도와 건축헌금을 위해 마음담아 동참해 

주세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 12:3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자랑스러워 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 가운데 가장 흠이 없는 인물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 

생에 걸쳐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참 멋지게 살아간 한 사람이 있다면 

다니엘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십대 어린 시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이방 나라에서 평생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드높인 사람입니다.  

1.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지혜 있는 사람이고 

두번째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한 자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잠언 1:7절 보면  ‘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경외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공포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하나님만이 인생의 참 공급자가 되십니다.  

    왕의 식탁을 거부한 다니엘과 세친구에게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왕실에 불러 특별한 호의를 베풉니다. 왕실의 음식을 먹고, 왕실 교육을 

받고 바벨론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어둠에서 한 순간 

찬란한 소망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왕실의 최고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평범한 채식을 

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인생에서 진정한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포로되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들 가슴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지혜를 주십니다.  
  

3. 기적은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 때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은 다니엘을 왕실의 고관들이 그를 시기 

하여 죽음에 빠트리는 음모를 세웁니다. 그들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누구에게라도 절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한 단어 하나를 사용합니다.  ‘전에 하든 대로’ .  

다니엘은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 다니엘을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이토록 좋아하실까요?  시편 147:10-11절 

말씀에서는  “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신앙이 

이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한 사람이 내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